
유럽제 직기 – 유로화 싼 값에 고난도 직물용 

유럽제 래피어 직기(rapier loom)에 대한 문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 최근

에 유로화가 싸짐으로서 유럽제 직기가 크게 싸졌다는 느낌이 커졌으며, 특

히 호쿠리쿠 산지의 산자재(産資材) 직물 분야나 이마바리(今治)의 타월 산지

로부터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유로화는 떨어졌다가 한때 좀 회복하여 1 유로 : 120 엔대로 돌아왔으나 

170 엔 하던 때와 비교하면 40%나 유로화가 싸졌다고 하겠다. 

일본 국내 직물 산지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그동안 설비 투자의 계획

을 밀어오던 제직업자나, 투자를 검토해 오던 제직업자가 유로화가 떨어진 

기회에,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하기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술저 텍스틸(Sulzer textil), 바마텍스(Vamatex), 소메트(Somet)’의 3개 기종(機

種)을 전시하는 이트마 위빙(ITEMA weaving)·저팬에서는 거래 1건당의 문의 

규모는 작지만, 거의 전국의 산지로부터 문의가 늘고 있다. 이마바리 타월 

산지가 원하는 술저 텍스틸의 최신예 래피어 ‘G6500F’를 이번에 4대 성약(成

約)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또한 ‘돌니에’를 전시한 ‘NSD’는 호쿠리쿠 산지를 중심으로 한 산자재 직

물 제직 업자로부터 문의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수퍼 섬유 전용 기종(super 

纖維 專用 機種)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성약 기대 안건(成約 期待 案件)이 

들어 있다. 

의류용 직물 분야가 많은 피카놀의 다키자와(瀧澤) 트레이딩에서도 문의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유럽제 래피어 에어 젯 외에도 피카놀 사(社)가 중국 

쑤저우(蘇州)에 설립한 PST사제 래피어를 본격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제직업

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상품의 구색을 맞추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생각이다. 

유럽제 직기의 대리점에 따르면, 문의를 하고 있는 제직 업자의 대부분은, 

부가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종(異種) 이번수(異番手), 수퍼 섬유(super 

纖維)를 활용하는 등, 제직 자체가 어려운 직물을 생산하려 하고 있다. 일반

적인 의류용 직물 등 대량 생산 제품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제직 업자

의 설비 투자 의욕도 상당히 적어진 상태이지만, 해외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확립한 제직 업자부터 차례로 설비 투자를 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